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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과 지방대사이상, 제1위 내용물의 이상발효, 일시적인 부신기능부전 및 간기능저하 등에 의한 케톤체의 고다 축적결과 식욕부진, 유량감소, 체중감소 및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1. 발생원인
  케토시스는 분만후 비유량이 많은 소에서 발생하기 쉽다. 탄수화물과 지방대사의 이상으로 혈액중 당의 양이 저하되고 케톤의 양이 증가한다. 사료성분이 고르지 못할 경우 당분이 부족하고 지방과다가 되면 지방의 불완전 연소로 케톤체가 많이 생기게 된다.
  농후사료의 다량급여나 조사료가 부족하게 되면 제1위내의 미생물의 이상발효나 부신피질홀몬의 기능저하로 지방산의 이용능력이 저하되면 발생한다. 기타 간기능저하, 소화기질병, 자궁내막염, 폐렴 등 여러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한다.

2. 국내외 발생현황
  분만후 10일~6주일에 주로 발생되고 때로는 임신말기에 발생한다. 임신말기부터 비유가 극기에 도달된 젖소의 간장은 지방침착과 글리코겐양의 감소로 간장에서 케톤체 생성이 항진된다.

3. 증상 및 진단
  피하지방이 급속히 소비되기 때문에 피모는 거칠게 되며 체중감소가 있다. 흙과 나무조각 등을 씹는 이식증을 보이기도 한다. 환축은 식욕이 감소하며 반추기능이 약해지고 오줌과 호흡에서 산성냄새가 나고 변비증상이 있다. 신경성으로 올 때에는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대해 흥분, 근육경련 또는 눈동자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다리를 교차하는 걸음걸이, 머리를 부딪히는 동작, 선회운동, 시력상실 등의 증상이 오기도 한다.
  진단은 임상증상을 기초로 하여 혈당량과 케톤혈증을 확인하고 뇨중의 케톤체의 유무를 확인한다.

4. 치료 및 예방대책
  20~50%의 포도당을 정맥주사한다. 몇일간 반복해서 투여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부신피질홀몬을 주사하면 효과가 있으며,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 소화제와 위기능강화제를 투여한다. 기타 간기능 강화제와 비타민제, 광물질제제도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케토시스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사양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분만전후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영양가와 질이 좋은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광물질과 비티민 등이 결핍되지 않도록 공급한다. 또한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비유기간 중에는 소가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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